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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l 章 序 論

鱗成以漆 幽부世理에 절쳐 理초한 綠制와 r이데오로기J 를 族理

으로간 刻b諒斷은 반 겨치치 惡想차 惰價린치 頭찰한 差異를 情

成하씨 되었를 뿐아니라 適誇에 대만 인구에 있어서까지 할가지치

차출만를 倂流하되 아무런 流토科리 流通과 淸諒의 資喪인이 친 自

的 으 로 料究해 온 淸果만을 悲流하여 우리나라 願有치 辰料的인

E~를를 流流하고 料理하는 間料에 있어서조 淸北間치 徵漆한 료果

글 示潑하게 되었다 찰

그러나 지 만 7 2 年 7 7 4 F 類 에 서 韓燎制의 李린漆부장라 北韓치

金英撚는 E 陶 F 明 글 誰를하여 分린직 컴구성을 ,濯息시 키기 위하여

商北綠은 民f雌次元에서 商北間치 平和.燎 . 流一努 諒을 a - 를 凌作

시리는 및차 E 合恣를 보게 점으로서 商北은 비로서 漆料과 淸 諸

의 실마리를 찾게되었으며 이에따라 商兆은 釜方齋的인 諸狀交派를

吳撚的으로 表.綠란다는 것이 만으로외 童大한 誤逃로 發焉하게 되

있하 .

商北漆이 료必☞綠雨을 合一시 리고 永久流인 漆부崙의 平料나 a

拉찰출글 建議한다는 것은 兩北漆의 理漆治狀系가 안고 있는 릿..nJ

流호가 아 린 수 없는 것이다 차

그리나 北誇은 지금까지 一方料이고 識奪的姿綠만을 里漆한 채

韓爆차의 A 正 한 崙力讓漆의 길 을 外諒하고 오로지 그들의 차淸社

출조誰準論誇導를 崙만 폭력 및 무리도발의 차淸誇誠流을 전혀 池

榮하지 받으면서 동시에 차商崙商心提디에 流 D 의 신정 만 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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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의식적으로 간과하면서 撚治. 핀事硝璉의 우선적 해결만 주

장하고 있어 7.4 를明以後 모처럼 트인 淸北韓의 차諸雄通의 창

구를 봉때하리고 하고 있다. 그러나 韓린은 이에 대하여 그대.&

反擊만를 하기 위한 討北鱗略외 수릴에만 圖淸원 수는 없으며 출

간大流流의 6.23 童言의 商特을 一漆性있치 熊進하기 崙하여 討縮

外情출件의 漆化에 En諒的으로 차璉하는 料表料이고 合린淸인. 차北

韓接近方漆히 鱗流되 여야 찰 것이다 출

本 諦究는 上t와 같은 우리의 自主淸 撚一努力을 신세적 으 로

됐받침하기 를f料 린릿.리 언린가는 祝 對a雌漆을 綠正하지 많를 수 인는

撚流이 烏流w으로 刺流할 것을 구惡하여 燕兆韓言誘共福滯究作業

출 漆한 先行E業으로서 北轉외 言誇.政漆法. 漆를 료綠히 分鱗하여

a1k漆交流를 流한 綠近方를에 기초가 피는 業끓漆料로서 崙年하기

; .i.간데 本 料流치 @r'J이 있는 것 이다 출

그 리 고 직십자a 람이하 示4b淸a要崙출識에서 느낄 수 있는 바와

같이 北辨출 漆蛇들의 思s綠 ,率命性을 천誰하기 流하여 誰濾 ,民

疾 ,準命. 綠惡i.f漣論과 r 7 핀 恭命順 雨7 이를테면 r民漆的大蠟

淸J , r裡幽의 平차차 流-J , r漆淸信統敎淸J , r技崙主D的 淺函

主』J , r流理主義精神J , r準命約大를漆J , r초漆思惡J 尋의 理 漆 만

用詰를 刻作했고 이차같은 順語를 淸比.對讀의 惡崙과 사商宣를에서

類漆히 便用함으로서 淸漆幽료들의 民漆燎共漆출 誘崙하여 그들의

主拔라 燎流을 출易하게 發諒시킬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는 바

r合作J , r設函力造J , r民죠초議.외 漆H.)J r避由의 朧料J 를 淸

北閣에 鱗鱗과 見鮮差異가 綠淸한 用譜를 公撚支件이 .美用참으로서



綠讓文件올 團經한 漆識가 湯坐할 時 有利한 立接를 戰하려는 機略

的 言語鱗漆을 示鑛하고 있다. 따라서 本鱗究는 이와같은 北韓의

討淸言語獄略에 料情한 打關漆을 마련하기 漆해서도 시중한 談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를



誇 2출 北韓I4g讓策의 麥進친|濯

北漆의 民族淸成은 韓適과 마간가지 로 소수의 華情를 漆外하고는

準-한 諒進族으로 綠成되 어 있다. .誇流族은 r퉁구우스J 業 禁古

入천으로 經炎上 肩路의 混血이 不可禮했린으나 ,識大漆에 狼綠되지
_ / .

많고 그글을 잘 포응하여 撚料에서도 드문 準一雌漆으로 成a해

찬다. 言詩는 3 ~ 7 @ 方f으르 를分되나 대치로 릿.必되는 하나

의 韓遇語로 @재피고 있다. 이처럼 民族, 言語 .支寧에서 焉情에

이츠기까지 i計b은 거의 開一하므로 情漆分燎의 설윤은 여간 큰 것

이 아니다 擊

a土가 雨燎편 撚漆 北韓이 걸어 은 言.誇漆流은 示T를』브로 淸

(b의 距維를 및됐다. 이것이 言語分化의 실마리가 되지 많기를

바라만서 7 사이 두차차데 걸친 .獵字改準을 @ 계로 다음과 같은

三:터 로 逐燎하고자 찬다. 이 改革은 言語政z上 로및한 事件일

뿐만 아니라 항j.L 祀消計刻과도 밀정한 理料을 가지고 있음에 출

念해야 하린다

o第一州 ( 1945 ~ )954 ) -----i流一4.-차淸 ( 8.]5 料璉)

o第二小 ( 1954 ~ 1966 ) .-.-經寧法차代 ( 2 個年計副初린)

o料三 料( 1966 ~ 現在) ... ...-.-料流 振時 c ( 7 情年計刻中 린)

1 . S S - - W (1 9 4 5 ~ 54 ) -.-..-,St一漆時淸

日漆帝圖의 기반에서 벗어난 I945率8. l5 일은 韓民族의 새로운

泌초가 始作편 찰이다. 그러나 찰차의 突淸은 過去 德民地統沿가

가져 온 qk政恣의 잔재로 발먹이었다. 그리하여 우선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루 벨씨 淸算하고 찰다운 民族요化를 수림하느냐. 하

는 것이 經史B9인 共通課理였다. 이러할 結果를 및은 경위는 日帝

외 차韓濯略更를 엿봄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출

한편 당시 情漆는 惡悲理識이 誇히었다. 모두가 日燎의 치사슬에

서 및어나 自조鱗立이 귿 될 것으로 인였다. 그러나 撚凉까 더출

어 三八波볼 경게로 商과 北이 갈리는 悲選에 잠린고 예비없는

漆狂에 서 빛어진 認亂을 안겨다. 주치 피었다, 그린\가운데서도 가
장 순조출치 進行된 것은 圖語進油이 었다고 생각된다 를

日燎漆代 치부분은 二語倂.用生活이있고 日語漆用生沿은 不過 末理의

8年이있다. 따라서 8.i5 a 誇 漆詩를 망각까지 한 例는 少撚였 5 L

차誇支享未誇料者는 硝로散에 이르린다. 그러므로 그 차린에 가장

찰濟한 料認는 迅産한 臘7활료이었으며 바른 適誇普及보다도 圖寧출

.灰이 터한 急先誇었다. 麗諒의 편서리를 만은 料雄를寧출야말로 民

族光崙의 먹분으로 드디어 出獄한 享流출, 襤.鉉培, 率然昇 ,消責承 네

漆部雌崙을 中心으로 再進하게 되었다. 必麗천 美單政치 施政올 기

다길 겨를도 없이 時代치 喪論에 따f 곧 이 거룩한 民族燎 大漆

業올 返필하씨 되었다 차

民漆의 결대적인 출앙출 받으면서 다시 出誰한 料綠語寧출는 우선

漆 l 國 讓語誇當출師範部에서 毁料試減에 僚해 約4o名의 圖語請料를

選流했고 이들은 全國 출撚에 流迷되었다. 한낱 民間雌漆인 이 孝

출의 活漆은 商北출 美論하고 全幽 도처에서 언치적 인 讀語찰及運勤

을 活種하치 일으천다. 統計는 없으나 그 成果가 차로고 는대한

것이된다고 생각되며 , l945年 9린부터 淸 ) 年綠에 간고비를 넘린

다. 그린데 서틀서 가장 일치기 孝출 直湯으로 三流에 걸피 열린

麗誇講習슷는 매우 童要한 것이었다 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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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번 函語誇習출 ( 1954.9.1)~24) : 사린부 幽9漆

고 등부 5 ) 5 名

둘괴린 適崙誇習출 ( 1945.10.24~11.)3): 사법부 63o名

4l때린 函語講겹출 ( 194i5. 19~]8) :사법부 i32漆

이 時期에 漆用된 敎材는 주로 朝綠語寧출치 r한글 맞춤린 통

일안J 이었으니 , 그 現撚4 따라 대대적으로 漆靑되고 실시되있다

r漆-案J 은 i933年 (端和8年) ]o月에 掌출가 制定하여 l94o年

6 터에 一部글 改定한 것이었다. 이와찰께 i936年 ( 昭和) i 年 )

)o 린에 進家 ,流小한 r사정 한 조선어 료글말 모를J 도 普及되 었

다. 여기서 流천되는 .濫寧法의 大雌州은 流經表示로서 現行과 같

은 친이?. 淸北에서 共順으로 榮施한 이 理認은 2o여 년이 지

난 지금도 이에 따라서 誇은 共進点을 가지게 되었다 를

料漆直출 이처링 流 I年에 걸쳐 競調친 이 .運란은 주로 全弱

치 崙綠漆초 및 -狀知識를을 情차로 찬 것이있다. 그러나 寧彼

나 祉출救寄에서는 u祥語寧崙 핀찬으로 된 散雌類가 전적-U--S- &

이찰다-

r한글 천 릴음J , 19 4 5 . 1 1 . 3 撚綠漆孝函諒 刊 찰

( 函民루凍 4 . 5 . 4 찰年用 및 中寧用 )

r初詩圖語救本J _h , 1945.12.30 .料鱗寄籍印制刊 ( 函民寧波

i . 2 寧年用 )

r初等函語출車 만를 敎破 指計J . 1945.12.30 朝漆證를.

印리刊 ( 救硝 用 )

r撚寺函語諒率J cf , 1946.4. 15 朝鱗諸誇諒刻刊 (適民零漆

3 . 4 半年用 )

- 8 -



r初等團語識本J T . 19 4 6 . 5 . 5 朝鱗書誇印料刊 . ( 團民寧較

5 . 6 孝年用 )

誇히 料等과 中崙掌被에서는 r한글 첫 걸음J 이 다 人問用으로

브이 었 인 것 이다 雌

北韓에서는 I9 4 5 年 8 린 2 6 日 平商人民政治要호출가 行政漆을 이

양받상고 l2 月 6 日 그 사이에 誰撚한 .北挑撚 료進行鱗局에서 半擴

간育漆時淸燎要術를 誰表했다. 이 조치는 灌民地救育을 및기 崙한

칫 公流的 指示었다고 생각천다. 이어서 )94 6年 3月2 3 日 金日

成 2 o 個燎綱 第 ] 衆에 日帝減출의 滅 & 燎淸출 리세친.고 I 9 4 8 年

9 린 9 a 北韓驗 f料 立 辰 後 尙料式 該育으로 改革하기체 이르했다 출

그런 데 言語政淸은 1 9 4 9 年 9 린 8 日 初等燕務救育制 流施와 同時에

전만적인 한찰 率用을 公 B으로 채백한 것이 특징이었라 구

당시 유일한 挑漆으로 삼았 린 r한글 찰춤法 流一業J 은 i946年

9 터 8 日에 일부를 다 시 凍定했으나 이후로 다같이 이를 따랐다 零

득히 ] 9 4 7年2乃 3 B 北理祥8漆人辰漆員출決定 第l75글에 치해

視차를鱗流출를 설림린으나 (縮據決定은 l 948 f 10 U 2 a ) , 이

r통일안J 의 지지나 시행에는 인동이 얼었다. 더구나 I9 4 8年 9

터 北璉燎權이 수람되기까지는 38 선을 通한 往流가 쉬워서 出版油

치 유통도 순조로왔었다 출

이 처릴 共a된 言崙支字를 致育하핀 崙北 -漆雌淸는 l?54 출

9月 그들의 r조선어 절자린J 이 제정되기 까지 계속 리었다 출

l 9 4 5 年부터 l ?54 年까지 인 ) 年간치 이 r통일안J 시대는 적어5.

言誇支字의 방연에서 .支아 商北의 차이가 거치 됐었다. 이를데면

l 9 4 7 年3린 8 日에 刊行된 r표준말 맞출및 사전J 에 나라난 r朝

燕의 抽.-한 철자템 流一漆과 f準壽는 이미 조선구 차출에서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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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하혀 대개 누구를지 그에 燎淸하여 초는 것인rB 이제 이들올

集大成하료 또 燎綠을 더하여서 r표준말 찰춤말 사전J 을 刊行하

여 一般의 便用에 價利하씨 하였다. ...J 와 같은 태도로써 인정

되는 터이다. 다만 , 言語款育에 있어서 誇語를 外適語로 선백한

것은 時代의 환경에 따른 差美라 하겠다 零

가 . 漢字灰. 止政策

解 漆 직후의 린準찰及避動은 多 大 6 결실출 맺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출綠 초원과 知識入 및 半生要이있다T

I 9 3 o 年 ( 端料5年 ) 통계에 의하면 人디약 1,5oo를에 약 l,ooo만

즉 68 漆깐 많은 支盲치 있있라. 이에 비추어 해방 당시에도 적

지 많은 支盲이 있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識字.濾料도 방방곡곡에

서 辰制되 었다. 이사인은 해찰직후의 避字활及.進讓의 연장으로서

- . K에 게 인친 좋은 일이었다 찰

.ib韓에서는 ]948年에 약 23o貢名의 文盲을 퇴치한는 성라를

출렸다고 했다. 출명한 틀계가 없어서 알기 어리우나 할시 全適

도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아 의심되지 많는다 출

그린데 이 운틀은 다만 한글을 가르쳐서 일고 쓰게 한 것이었 .2.

나 바른 避語와 만는 經寧法를 익린다고 보기에는 어 려울 것이다 를

i 9 4 9年 9 J 北禮에서는 한 글 漆用-淺字産止를 단행했다, 이는

그들의 理急과 識寧進刻過程에서 내려신 결출이 었다고 생각리나 어

要 먼 획기적인 일임에는 를림없다 린

그러면 이 時期외 支寧進活은 대체로 출할했었올 것을 린작하기

어릴지 않다. 우핀 당시의 識字進漆이찬 것이 眞正한 麗語確立을

達成하기에는 여러 문세글 간직한 것이었고 찬출 專用도 志撚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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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준비없이 단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글 專用政漆이

支字외 民료化나 大衆化라고 目的에는 完료히 부합하지만 고 表施

以後에 어터한 례란이 나타났는가를 보아서 준비없는 賦策이 었다는

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따라서 펀연코 뒤에 남은 출세가 있치

되고 이에 대한 치료외 方法이 堤産될 것이다 를

실제로 한글漆用을 란행한 이후외 례단은 分鱗히 기록핀 바가

없으나 그이주에 鱗請된 일련의 進對으로 보아 이와 관린된 것임

을 알 수 있다찰

이 차硝에 北韓에서 淡燎된 것으로서 民主化차 大流化를 부르릿는

言語漆<b 淇班性을 높이기 위한 諒字法 또는 죠준말의 보급에서

誇棠增加 및 支漆외 漆化와 정차한 漆味使用과 文法의 泌」一등에

이르는 이른바 말다듬기 進鱗은 무엇올 외미하는가? 이는 先行한

한글 率用의 漆漏症을 치료하기 위한 일출의 言語및및이라고 보아

서 좋 을 것 이다 출

나 . 발다듬기 進 翁

한글琴用를 실시한 要에 言誇를 더잘 다루어 쓰는 운등를

일으켰는데 그商容은 쉽고 分明하고 료 간결하치 말을 하며 줄출

쓰자는 것이었다. 그 a的은 共産主義燎인 救養에 연결시리는 制

婦에 函譜의 文<b性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치 말다듬기

連漆은 이를테면 다응차 같은 것이었다 를

(i) 쉽게출다 拳

도고一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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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l비 신

적 심하다-.순 치다

이앙을 실시하다f모를 내다

식수를 진행하다一나무를 심어 가다

성공을 이루다-성 공하다

(2) 日車漆올 없인다 출 .

荷造 ,仕上 ,商白 , 生漆

(3) 漆味를 정차하게 쓴다 출

모름치기 ......마땅히나 반드시의 뜻

모르면 모로되 아마의 를 아 아니다 擊

(4) 간결하게 다를는다 燎

< 이작절반든에 의하석 .o 작천 찰곡기는 대중들에게 절찬을

찰는 것으로 되었다>-<이 작명만들이 만든 탈곡기는 대중

言의 절찬을 받치 되 었다. >

(리 좋지못한 를을 없인다(경우에 알막게 선택.한다)

<로인과 모성에게 차석을 양보하자l > - (로인과 아기어머

니에게 좌석을 드릴시다 >

이러한 말다출기 淚鱗은 第료期에 들어서 새로운 支化讀.濯養으로

流産해서 더욱 철저하치 握請되어 찰다출

이 말다들기는 漢字讀와 日誇 및 支休를 주로 한 것'...데 支化誇

에는 外漆語까지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리고 있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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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言語 救育

l 9 4 6 年 3月 2 3 日에 漆業한 査日漆 2o情政綱은 燎治 ,經燎뿐만

아녀라 交化全避에 걸친 基本政漆을 천명한 것이었다. 여기서 규정

된 敎育政漆은 日帝淺津의 칭산과 게급의식의 權立이 있으니 鱗放직후

에 있었린 民族進動의 일관으로 繼語救育에 역점이 주어결 린 것이다 출

l 9 4 7 年 lo月에 金日成大寧을 비롯한 치 大寧이 세워편고 人民孝漆

가 증설되었으나 아직 敎育은 토대가 잡히지 많았있다

그러다가 I9 4 年9터 9 日 이른바 理雄焉主主義人民共和讀이 수%된

후에 本格的으로 敎育을 改革하기 시작했다. 이 때에 5 . 3 . 3 . 4

의 掌測를 차정했고 敎寄謀程과 敎料書 를은 보련의 예를 따른 것

이 詰간다 차

다음 漆二期의 言語출雷에서 提示한 바와같이 認語가 중심적 敎漆要

驪으로 되었는데 이는 休系的인 言語와 支法의 寧雷이 아이의 思찰

誰漆에 거대한 역찰출 한다고 보는 流料의 경우와 같다 찰

25U31 fi에 해당하는 시간을 團誇料에 중당하고 中寧漆에서는 주당

諒語 8 ~ 5時間에 麗語 3시간이라면 外漆請가 그리 諒은 비중울

차지한 것은 아리었다고 생각천다 출

2 . 第二期 ( 1954~ 6 6 ) : F철자법J 시대

l 9 5 4 年은 韓函鱗亂이 休戰으로 일찰락된 다음해고 이른바 人民

綠淸諒與 및 됐淡 3 順年계피 ( 1954~56) 을 시작한 해였다. 특히

行54 年 lo月에 열린 漆讀八民출讀 第 8 K喪議에서 는 地方奎療機消

차 地方行ex濯幽을 및設하고 地方行燎을 강화하는 들 機後치 與準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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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했다. 救鷺에 있어서도 l956年부터 4年制 , l957年부터 7年

制 漆術義務救育올 출찰 실시하고 부족한 技術者를 漆威하기에 힘

편 인 시기였다 구

이러한 )954年初에 시작하여 4肩에 새로운 r조선어 철자템J

초안을 作諒하고 2 情료여의 討議를 거친 다출 9 터에 이를 공포

했다. 이것은 )952年 io月 9 日에 p3湯길정 제 l83@로 설릴전

料孝流 撚綠語 및 諒鱗文率커究所에서 주관했는데 찰시 要라玉榮로

여기 련 料料語부崙치 r한글 막출린 통일안J 을 고처 찰리 만는

것이다 .

해방 )o年에 드리어 識語上의 淸北7리竣란 서를픈 사태를 빛어있 .2.

나 지및적으로 발라편출 룬 그 大a讀에 있어서 큰 초異가 없는

것은 일마금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章

團3 ,團字의 分惡이 처음 시각되있음출 뜻하는 이 r조선어 철자

法J 은 r한를 맞출법 통일안J 의 찬 情죠奈이다. 이 r통일안J

은 l933漆에 세징된 것으로 그 후에 一部 吹초한 일도 없었고

誰雌的으로 漆IE해야 하핀다는 漆見이 대두했 먼 만큼 이러만 친 分

☞f... 漆로은 를 문세가 되지 많출 것이다. 그린라 支爭進活의

流辰은 장차 文字改출을 合理約으로 해야하고 이에따라 禮寧漆도

발라질 것을 구찰하고 있었음은 주목찰 일이다. 실제로 이에 대

한 꾸준한 努諒을 기울이고 있다고 린다출

이는 l958年 3 月에 속릴핀 金料奉에 의해 제회되있인 것이

아닌가 생각핀다. 그러면 그 漆차이란 편경 가로 를어천기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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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릴이 없글 것이다 출

그는 順緯燎( 1876'미9)4 )치 직계세자로서 이미 더幽亡誇찰시 r깁

더 조선한룬J 부록 r를은 출J 에서 꿀어5기를 강력히 주장한 바가

있었기 ..) 문이다 를

그런데 이 方請치 I945~58 年 漆핀業rf가 플많으나 諒으 로치

方向은 전관될 것이 鱗白하및..구. 곧 l96 4年 l터과 l966 年 5 터치

漆日成 次示가 그 새로운方q치 세시없다 출

가 . r조신어 철자및J

I954주에 出定,公布한 r조신어 철자법J 은 全支라5 5 6 理

으로 전에 없린 支촌料G가 漆支에 새로 간임되어 있다 . 그리 Jl

첫머리치 를칙데서 철자및이 經流主表EnJ에서 있출을 천 명하고 r

천6 壽는 共a料을 많은 料代誇에서 정만다는 것출 밝린다疇

이는 凉초淸으로 부리박고 그 정찰성o) o[정.된 鱗寧法에서 濯 流조産

출 기 온으로 한다고 린으이 출전의 r찬출 맞출띤 통일반J 과 실설

적으로 고前小災한 것이다 차

이후 이를 보급하기 위한 해설로서는 I956年 과학핀의 r조선 어

쳔자인 사전J 과 l958年 j.4강핀의 r로선어 철자인 헤설J ( 교 원장 )

등이 간행피었다. 또한 그 計의 사전류도 이런 爐的에 이 바지 되

있을 것이다 출 그린tl 이 새로운 철자9에서 表養情으로 달라진 청

은 한 글 를漆에 대한 피定과 .#린E 部分的인 要項에 출과하다출

특히 한를 를漆는 출전의 24寧母를 부정하고 漆출字출 및은 4 o



字綠를 인정한 것이다찰

2 4 字母: ~''-ceaaA,*7;?:=iEaT아야어 여오요우유으이

4o字綠 : -''-CBaaA07;U=iEaU--na= aiU,3S아야어여 딘요우

유으이 매얘에예피위어차외웨웨

이러한 된소리 5자와 淸漆奇찰 ii자 조할) 6자의 추가는 사 A

한 것으로 아무래도 무.방찰 듯 하나 誇典이나 온갖 諒 인의 字母

Ey.J法에서 인칭반 차이를 자아내치 되는 것이다 출

이린 경힝은 情漆에서도 핀초리 5자글 /1운 29寧祿치 K列漆출

雌한 I958準 6月 만출카회의 r를사핀J 이루 이린 유가 일부데

서 속를하고 있.다. 그러나 현린 r한출 할출및 통일안J sj 2 4

를母休』를 개정하지 는는 만큼 29字母치 設定이나 그 a列法은

갈를L 이 출및하다-.

이 r조선어 철자법」 에서는 이러할 4o字母의 채택과 함께 구

音字의 명칭블 달리 규정릿다. 곧 기윽., 니은, 리금- . 식으 고

일관되게 고천을 근만 아니라 그,느,드.. . . 식도 치응린다 출

또 찰기역,찰미f ..은 된.기 윽,된디음o,- 식으로 다<된> 으로 바

꾸어 는란다 출

이 켱칭문세는 고대로 일부에서 씨 오련 것이니 4o寧誇에 比해

그다지 근 출要은 아치라고 생각된다. 이로씨 한글字綠에 리만

挑定은 商t이 서로 달리하게 되었는데 이 4o字誰는 )966年

r조선말규및및J 에서도 그대로 채7되및다 를



라음 이 r a선어 철자법 J 綱料에서 면경전 部分料인 事項출

보면 다음과 같다 燎

()) 漆字音출 어느 位鱗에서나 本音대로 적는다고 하여 s o1 .l

L頭를이 인정피고 頭音法料이할 것이 부정되었라 출

(제 i , 6 찰 ) . 燎.:禁幽락원 良心찰심

(2) 請幹의 料찰이 ( I . 1) , 11. 기,-rl ,.-b ) 인 경우와 諦弊끝이
.

< 하 > 인 경우는 語尾를 <주,었>으로 적는다고 하여 崙音業義를

친하었라 ( 71) 13,43 찰 )

燎j :비여 , 비였라 , 재여 개있다 를 세여 N.였다, 저여 저였라 쥐여

쥐였라. 띄여 띄였다 출

(이피따라 구태여 ,도리여 ,드디여 ,혜염 ......으로 됨 )

(차 출i 출 중만레 높는 것출 원칙으및 하고 핀소리로 적는것

도 허봄간라. ( 제 )7차 )

린) : 가8 다 (원칙 ) 가 차 ( 허용 )

다정 G 다 다 정 타

al5 린치 례컨 대

정결 i 라 정 결타

많다 ( 崙음 ) 안타 ( 를림)

(사 출咸誇 縮部에 사이표( , ) 출 漆고 사이린출 小.련다

( 1] 19 , 2 4 *J- )

y i : 7] '발 글'것 일군 낮일 대일 도적(道的) 리과(理科> 새

노방다 짓이기다 해7z

(5) 漆尾辭와 결합되어 나지 많는 글받침은 안 나는라로 적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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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26 찰 )

燎. : 널다할라 ( 널따방라 ) 널 직하다 ( 널적하라 )

(사 표준어의 인부修iE( 4 l찰)

例 : 놀 - 노을 눈루리 - 눈초리 랄 갈 」 計알 도 득 - .

도적 부수라一부시다 쇠고기 -소고기 장이」쟁이 줍라-출라

해나다」 해여 나라 아내 -안해 외 치다 」웨치다 위」부 원 수 - 일 수

(기 과거의 반복친 행위로 < 찰 > 을 인쟁간다. M 4 4 찰 )

制 : 가글하였다

(8) <지다 > 가 붙은 것은 의여 」L지 G는라 (제 48 찰)

例 : 편장지다 릴어지다 를아치다 추워지다 되여지라 雌

(라 引用죠는 < > , 거출 인용조 < > 는 브고 리세 ( . )

를 는 수 인라. (제 56한)

例 : 공업 - 농업국가 굳출 - 넓은잎 나무

이 새로운 現定은 (a 준s 의 일칙을 피리고 허용을 流한것

(사사어료( , ) 의 폐기등올 除外하고 다소 )966 편 r 조선말 규범

집 J치서도 그대로 채택한 것를이다 출

나. 函譜綠理 fb漆漆

r한를맞춤법 통일안 J 과 다소 라른 r 조선어 철자법 J 이 公

布전 l954 년 이주 言誇의 규정성을 높이기 위한 여리雌漆이

나타찰라. 특히 이 새로출 正찰漆에 의간 漆流(t撚린을 널리

얼으킨 것은 그 실시를 料諒히 해 . 나가려는 뜻에서 였다고 생각

핀다. 새료운 이 r조선어 f자법 J 을 료를으로 한 適誇流立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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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하가면 r 통일안J의 제 i단계는 漆H를 를하는 것이다 婦

北綠의 價誇現流fb燎漆은 料導蝶외 때鮮譜 및 郊하.支準硏流誇가

주관이 되있는데 )954 널 이주 다음과 같은 利行料출 漆次締으

로 制行하여 그 표를이 되게 릿.던 것이다 출

r 조선어 소사전J l956 년

r 조선어 철자법사.전 J 19 5& . 12.30 , 537 '3

r 로선어 외래어 료기법 J 1956.1. 10, 121 면

r t.선어 사전 J 6UI i960 ~ 62. 10.15. 540 + 10 널( 올림

말 총수 187.1 3 7 )

r 조선어 문법J 1 UI 19&0.6 + 479 -d 2 핀 1 9 & 3 . & 十 三 十 -

Q . 이것이 조출이 되어 전개핀 親諦fk운동은 또간 i949 딘

9 일 한를 전웅을 情力히 실시간 獄漆 중요한 言誇支零의 린 消

간 소통올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찰도로도 해석친다 諒

.i E .면 이 운동을 전기의 漢字廢止政策에서 린습한 바차 같이

言誇支를의 民主(b나 大漆(k를 達成하기 위한 기초적인 성격을

지 닌 천이라!

反商에 그 規流이 상찰히 혼할간 狀漆레 있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나 이것이 支(b漆小으로 바커어 차기화하게 친 것을

보면 比經의 言譜政策에 인어서 한글尊用의 後浦治漆가 하나의

근 라제임에 를 림없다 출

3 第三消 ( 1966 ~ 理 在 ) : 規流集誇tk

1 9 5 8 U 3 필 金料要차代가 끝발 위 言譜漆策에 대한 壽向은

輕漆되기 端作릴.는데 그 公式的인 漆州은 )964漆 l 見3 日 言

語掌看글차의 理談席上치 서 한-19- 示였4 이것은 l966 년



iB i4 日 敎示에서도 r 文(b譜 J 를 中心으로 거를릴얼되 었으며 를

여기서 提示된 基本原削은 알으로의 새로운 漆策에 濯路를 決定

한것으로 주목된라 譽

이에 따라 1966 -d 1 겨에 公商된 r 飾鮮말理撚集J 은 l9s4年

의 r 朔祥誇經출점 J에 대한 i&定이 있었으며 , 약 lo漆만리 第

2流i&定올 하게 된 것이다. 인것은 印湖直撚 種語査定要長출ol서

만願에 公布간 것으로 보아 출전보다 綠淸히 施行하적는 를이 엿

보인다. 이 i96 6 漆은 전면적인 技諦漆新차 支fb準命을 漆行하고

.入流生活을 裡 本 # 으로 끌어 올려 崙達된. 祉출綠價工業圖으로 到達한

다는 입주를 의부고 l96 l 非부되 始作한 漆 2 流 7 泌年計料의 綠

半消에 燎한다 출

一4찰的으로 共産團에서는 言誇글 童要親하지만 두 차리에 걸친

鱗示의 內營은 支字漆誇 , 漢字誇 , 料漆語. 漆字敎育 f 濯字漆 , 言誇漆(b

(支ib語) , 語支敎育출 言語尙避 출狀에대하여 소상한 方計을 提示

란 것이다. r 綠鮮語출 湯漆시키기漆한 및가지 燎鑛 J 할 表滴로

핀 이 漆示는 우선 文字改漆에 대 하여 反料의 立綠출 理하고 띤

라. 適去의 支宇漆革에 대간 流漆이할 아마도 金料를栗의 를 어f L

기출 指情하는 것 L 로 보이는데 이것은 民漆分消차 料漆文fb의 低

下등외 理由출 들어 反구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 7 단정린라 출

라만 이출 연구린.다가 裡福朧一이주에 가서 燎行해야 한다고 린

라 .

다출 漆字誇는 굳어진 것만 린도록 制隣하고 , 料撚譜는 템찰한

것을 출理하고 漢字는 商比이 燎r一를 대까지 가르치서 인Tl A 4

게해야 하고 , 機字漆은 띄어릿기를 調諦해서 어느 種.度 鱗流하고

言請燎 (b는 譜支掌燎究所가 漆制短理으로서 쉽고 출온 말로 더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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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하고 .誇支출育은 準』에서 의 改弄.指化와 漆譜書의 再漆討

및 襤諦에서의 團誇零潑의 削度fk등을 강구해야 간다는 것등이다 .

특히 여기서 한글전응과 漆字料育의 부찰은 새로운 전찬이며 나

머지는 崙字法의 漆定과 는fk語漆動으로 集 約 해서 볼 수가 있다 구

가. r 料燎말 理術集 J

第 2 流改定 인 r조선말 理流集 J블 金日골歌示에 따라 l96 6

年 6月제 制定하여 順年 7a 3o H에 出經, 公表했다. r맞춤법 J

r띄여초기J , r를장부호법 J , r표순찰음법 J의 4部로 되어있고 ,

출己 총치과 세칙의 여리項으로. 이루어져 있다. l9 5 4 출 의 r 조

선어 減字法J을 崙要指간 것으로서 특히 띄어璉기를 더 세및하게

규경 하고 죠준찰음템을 더 확를하여 규및화 한 것이라. 이것이

r 조선어 칠자법 J과는 그다지 출 차이가 없으나 r한글 맞춤법
통일안J 에 it하면 설질적으로 적지&은 麥革이 라고 하린라.

r맞춤법 J은 第7章 28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온

총칙에서 가로漆는 原料을 現漆한 崙과 撚 則에서 대락 라출카 같

은 것들을 고친 崙이다 출

(l) 순8은 적지 諒는다. (N) l3 項 )

例:가타 (가s라 ) , 라정타(라정* 나 )

체컨대 ( 례* 핀대 )

(2) 출전에 iL련 사이료( , )는 모두 없인다. (第i8奪.).

洲:그출달 (그믐'달) 기찰(기/찰) 덧이(덧,.l ) ,

해조 ( 해'조 )

(3) 漆字誇의 a漆틀이 要한 것을 認定한다 ( 第 2 6項 )

料:나찰(라관) , 나사(라사 ) ,남색(람색) , 로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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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 류리 ) .

r 려여초기 J는 6 章 23項으로 되였는데 여기서 랄라진 것은

대략 라음차 같라 譽

(i) 漆詞들이 토얼이 직접 어블련 겅부에는 를어지는 명"l 출

料位를 띄어존라고 하여 거피 붙여璉게 되어있라. ( 第2項)

洲 : 공자기계새끼치기 운등를 일으친다 출

(2) 不完출崙4,3는 를여쓴다. (漆3.要 )

&.j : 찰을 천것. 말한나위가 없다. 샐및에 때찰다. 시반상으료

알및다. 치의숭이였타 를

(3) 散詞는 찰, 情.-流의 )i:位로 띄여쓴다. (料 5 發 ) .

.料 : 9 3 性 7 千 2.58 S 6 U 36 5 , (구심삼억 칠천이E 오십

찰만 륙천삼'.l 예순다및 출

(4) tii位의 漆誦는 는에 붙여를다. (料7 料)

E : 일 널 i *d , 1966年 2시 39분 5초 ,서른절치, 라』알

(5) 燕料v으로 친인 用誇를 를직출다. (料 lo類 ) .

W : 있고있다. s:는가및다, 기여넘어 가, 찰피블다. 출듯하다출

들을만 하다. 아는체하라 출

(6) 하나로 녹아블은 것은 출여출라. ((g is,19 m )

例 :간차에 ,여리차치 ,곧이른대로, 아딘게아니 라, 듣라를해 , 린 아 하

니.

(가 漆料用誇는 를어지는 명이를 業位로 의어쓴라. (漆72 ]{i )

1?.. :자은틀 병아리 , 나도극수나무

r支章料찰法J 은 l9項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 造郎친 것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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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숨김료 ( 0 0 0 ) , 같음표 ( u ) , 묵절. 표 ( ~ ) 등출 새

로 現定 린.다. ( sei 4 . 1 5. i6 項 ) .

(인 章前등令 가르는 料 8 와 차리를 새로 理定해 틀간다 출

( @! i9 項 )

W \ : i . . n . 理 출

二 . 三 .

1 ) 2 ) . 3 )

(1) (2| (3)

@ ;2) . 流

r 조준발음천 J 은 l l 寧 4 3 麥으로 되어있는데 r 조신어 철자인 J

체서 한 章이 었련 것을 여기서 라로 세워 찰할하게 규생한것이

특리이다 찰

(l) (-,.1)를 를모블으로 할응간다 ( 流 3 燎 )

(2) 漢字崙의 < 계, 리 ,헤 >는 < 게 , s , 리 > 로 誰言한다 찰

( 誇 4 項 )

(3) aiU.( =., 니> 는 제대로 流출하는 것을 流리으로 o 다 차

( 를; 5 , 6 奪i )

(사 .5 받침은 라음차 같미 流靑간斗 : (a?17, 18,19項 )

.yi 출라 ( 조타 ) , 장아( 라아) 바흔 ( 마흔) , 는 니 ( 존 니 ) 히

히 ( 히 ) , 치 이 ( 히으시 ) , 히 과 ( 히 라 )

(리 사이소리 를 誰출한다. ( U 3 1 , 32,33,34, 38 墳 )

料 : 밭인 ( 만널 ) , 린잎 ( 빈및 ) 배전( 전 ) , 손들( 를 G )

출부체 ( 부치 )

<6) 漆寧譜의 사이소리를 流崙간라. (第43凉)

列 : 내차 ( 내파 ) - 단가( 단까) 당적 ( 할적 ) , 려행권( 려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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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범(헌템 ) 거점(거릴 ) , 안릴(안편) , 성차(릴차 )

나. 支 fb誇濯 脚

이미 言及한 l964年의 출繼成敎示에는 당연한 여러 言語

熊韻의 基本方法이 提示되어 있라. 특히 많은 漆寧誇에 福心블

돌 려 야 할 것을 찰기시키고 나서 脚有語 가 얼마나되고 우리

말로 되어r 린 漆字譜가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아야 하고 새 로

나오는 말글은 우리 말 誇崙에 따라 만드4 것을 辰則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린.다. 그리하6. 쉽고 정확간 말을 린도록 강하게

통제할 것을 要求했다 출

이리한 漆本方向에 라라 우리할을 정리하여 더 찰출히 崙避시

킴4l 있어서는 恩惡的으로 雌員하고 杜출料流類을 별려 a 글 사

람글이 추리말을 바르게 린는 氣綠을 fl워야 하겠다는 규청을

據示 린.라 딘

그리고 流이 옮은 方向만 내N)우면 대중은 인차 그것을 따 라

분라고 한 것을 보및 상당히 料方한 것으로 출이친다출

이처및 理字詰출 중심으로 料來誇 및 綴寧濫에 대한 大衆(b를

부르것는 것이 이른바 支(k誇避.撚의 流梁이 었라출

주리말 譜撚으로 誰濯시리자는 것은 른 言崙漆(b를 를하는 것

인데 , 다만 굳어진 것은 를어고칠 必要가 設다고 린다출

이 諒向은 더욱 崙理하여 l9 66年 i a l4 터 金燎成3*示에 는

具撚피인 次fk誇濯린을 찰流할 것과 r 출선말 규템집 J 초안글

그대로 내보낼것등을 명시린라. 이 漆期가 自로性宜言을 하기

情 諒인 崙을 燎諦시리 그 縮料을 살피 보는것이 더 璉韓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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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겠다. 그는 및저 부키나라가 申☞, 開本, i理같주 나다 사이

치 인.a , f大流蒸가 천하여 이 나라를의 할이 리치 및게 들 어

란다고 피料하고 우리는 힌.字만차 料린.誇는 』布긴 우리밀로 핀

치어 우리발출 撚燕#으로 流c시 켜나가야 하단라고 핀다차

핀撚神으로 는 方4에서도 부치말블 참次, 工yo.른도 부리말블

부르초록 치고 어린이는치 이를도 및수루 .刊有#.로 천는것이 를

핀라고 諒.다 출

이 및게 가다를어 誰4시치기 』히서는 터는 찰 구가야 하는치

청양받을 .5撚으로하여 f7의 淸料w 차인을 D諒하고 流 c 시 켜

나가도록 해야 하친다고 하.다. 그리고 r료글어 J 라고 하 면 서

를받로 그릇 a4되기 에를피 이는 支 ts라 하는 것이 찰라고

간 것이라 찰

이어서 미치 <U ?1fi.te流 方a을 情示하고 3tW&l *B(t fb , S -

半玲行차 綠를心漆쥬 및 는어초기 支字燎 ..?외 i外를를출. l9 6 4 漆

族示의 漆淸도 再 誇피어 있라출

여기서 정'74찰을 f準으로한 이른바 支(ka의 차立차 를 a 을

料示깐 漆安은 매부 淸麗할만한 것이다. 루 .히 이 料示는 @ 主

性출 3 과 心!.4t 하여 諒大流流는 u 힐 것5 漆求출.으며 정.:4을 숭

심 으 .L 간 流厄천 勞...)÷의 理淸.를 주장한 것이기 차문이차.

이치 따라 祉業科부流에서는 r支化4및誇 J이만 를科淸는 l 9 6 8

年주터 계今 TJ行하게 되있차 이출 고하여 그 誰示에서 출차긴

表料的인 t譜찰 fb作壽;과 찰綾漆以을 來沿的으로 行하고 있다.

위 의 挑示支에 도 인用되있지만 燎燎結의 부리말(b와 가로 를어fL



기 등이 그 燎和納 바할이되어 인다고 때긱지는 것이 다 .

r 핀 l964率 流示에서 f誇誇與의 撚撚仰인 모습블 淸.琴린.

는a 그것은 출 람차 버찰 말출 壓列하여 를 는만블 수 루 誇

야 한다고 린.라 출 1 9 6 0 ~ 6 2 4p 科拳誇의 r 조선 E7; 사건J은

마치 中Q의 淸B같라고 』料하초 小.란 받출 차x네서 대담하게

.a치리는 것이 를라른 친.마.

"1 ... 따라 料.奎料를찰 t r a流料 f 淸네서 I968U 9 U 9 a

그의 린피 스무출 글 .많으먼서 새로f 班를.-;W말 사핀J 는 내

를만다. 支(br 가춘데시 漆米x"1 iaUi'.i 료万마디는 글라서

출림말로 실있라고 한 이 r料치는 料주가 전히 인핀 및~a U s a

撚을 해당 출림말외 뜻는이체 綠撚한 것이 特德이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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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北韓言語敵策의 特徵과 案態

孝間의 方向, 鱗陶, 童点을 두는 곳둥은 政漆, 杜출休制에 Slsl) 3 .

게 語z. .s될 수 있라출 幽語예 관한 硏究에 있어, 北撚은 7 言誇誠

에 따라 適4의 撚.:意化의 料의 鱗漆f 특히 精方을 기출여 간라辱

이는 商漆에서 f 料 寧硝誇인 漆의 理를辨究에 童遊해 왔 음과 차熊

的이라 . 北간에서는, 生涯됐f을 誰.撚시키기 위해서 , 民族 支 f 를 燎

化시키기 위해서, 祉奈 淸原流사이의 a業를 .긴밀히 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그에 많게 차7고 流a시침이 杰流4 핀라는 를에서 국어

流系<b5초을 KD. 的으로 尖는.5하및라
.

兆 출 의 z詰띤을 理請해야 北漆의 迎讀淡w化의 바를. 인식를 얻을

수 있라. 北燕의 言語撚를 엿보기 취해서 r조를어락, i963년3호, J

에 설려 있는 r音화국 찰핀 i5주년과 인어학자들의 과업 J 이 란

誇支의 '1:간을 여기 리別해 보이린 라 .

해방후 새고출 사회를 건널람에 있어서 인어의 사치적 기능을

긴방으로 높이며 언어의 인민성를 는이는 출제가 아주 숭요하게 제
기 되련라출 고및기 때출에 해방 직추부터 <<대숭이 알아 글을
말을 차며 대중이 원하.는 를을 긴며>>, <<대중이 요구라는 글를

쓰 려 알을 하기 >> 위만 일린의 대책을 취하었으며, .조설찰을 전

치 인민의 소유로 만들 수 있있라 출

조 만 어 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출요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인민들의 서사 생찰에서 한자를 폐지하고 국출에 의한 유일한 서사



체계를 확 릴한 것이다 출

한자 체지를 통하여 조를어리 가일출의 발전을 측진시릴 수 있

는 가눙성을 가지게 되였으며, 언를 일치의 근출 정신을 찰전히

실헌함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놀게 되었으며 광범한 인민들이

골을 쉽게 치우고 특히 서사터를 자유출게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얼어 놓았라 疇

당차 범부는 언어의 규및화를 즉진시키기 위만 투쟁에로 대중들

른 불리 일으출.# , .

j 9 4 8 년 io<. 공화국 내각에서는 <<조를어 출템 >>라 <<조만

발 사전>>을 출간할데 대한 릴정을 채택하핀으적 , 이 결정실현을

위간 주쟁을 출하여 <<조반어 블인>>을 내놓블으로써 인어s. i#

및차에 기어하였으며 따라서 길자법 , 료기띤 , 띄여초기, 구주및 , 3.글

받合인 등를 제정차여 세상에 내놓음으t써 언어 생할에치 규및을

출수라기 위인 노력이 淸아했라 출 . 라블으로 방 과 정부는

4어치 민수차출 인간 추갱에서 받성판 성과는 인글 공고차하먼서

이것은 보라 는은 반계로 받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치차핀 다 .

고것은 죠만 7.등당 제 3차 대피에서 제시c <<출치의 간편성 .

징f성, 및료성을 보장할>>데 대한 차업 설친과 설부되있으며 이

것은 오늘 인민적 출중확린출 위간 중요한 네웅블 이루고 있라 .

당과 정부는 한 친으로는 근로자들 루에서 공산주의 교':;을 강

화하기 위하여 그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조를어의 역찰과 사치

적 기능을 높이며 라른 만 편으로는 공산주의 교':;과 언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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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을 결함시킬 데 대한 현명한 조치를 취하였라 .

바로 이령게 공화국 정부에서는 그 창건 첫찰부터 조설 노등당의

현명한 지도 및에 우리 인민의 모국어인 조인어의 가일출의 발알을

위할 정확하고 현명한 시 책을 강구하였으며 라라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 었라 準

繼誇의 理流化만 脚 9에 대한 孝術的인 硏究咸辰가 원받침되어야

하브로, i947 린에 이인 漆日咸z合大字에 r 理辨誇文料究출 J 를 結咸

하고 , u字璉止 , 맞출법 制定, 가로친기 順諸둥을 鱗究케 하였라 . l 9 i 2

漆에 料寧漆의 i..i識과 함 치 이 倂泥출는 차학원 차下의 r 조만및리

블악언구소 J 로 넘겨장고, 以辰로는 차학원 언어 문박인구소를 주心으로

하고, 출大孝의 조신어라 ( 厄.誇寧) m 歷 를 맡고 있는 諒t業들 . 7 加蘿

하여 理를의 成및化와 狀차친 尙 a 들 를 識g.s的인 商으로 또는 亮鱗

方法으초서 의 類으로 硝流케 피 얼라 출

이같은 識誇挑硝化 n f 을 인이는데 있어 北 a 의 政淸, 祉출諒制가

쓸받았던 것 을 알아 言 상 z 가 있으니 , 大撚表의 구業를 짧 은 淸 日

안에 이를 수 었었던 것은 및撚主米的인 流 D 에 의해서 言 f 倂 流 家

를을 한 자리에 모가서, 주어진 3 4 를 榮中流으로 그리고 共間린

力으로씨 鱗流해 나가게 할수 있는 情 洲 를 가결기 대블이라. 이 또한

北法에서 의 硏流者들이 個別的으로 그리고 自由로히 斜究에 諒念할

수 있는 것과 차熙的이라! 하여튼 北崙.에서는 이같이 函t團季의

規流化출 위한 린究에 流中的으로 注力하여 모글 言語鱗究者들을 한

데 모아 찰脚 燎究케 긴 結撚 오늘에는 대단히 는은 咸榮를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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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目標達.成에 一段落지은 것이 諒業이라 출

7러면 라음에 그 庶崙들을 誰州利로 갈라서 그 辨究한 D 程 과

이추어 놓은 成榮들을 간만히 編介코자 한라 準

北漆에서의 濕.를倂究를 이같은 方向으로 몰고 가고 倂究者글를

i는데 를어 빠른 成&를 올린 수 있었는데는, 말할 것도 識이, 공

산당의 그글 特출의 批인J과 채석절.둥으로써 齋流간들을 不린히 3 -

아나간 걸과이린라. 치런 7惰을 장찰히 談料하기보하 端的으로

r조것어문, i9i8년 6호에 및련J어출착 연구 사업의 헉신들 위

하여, 만 @支의 .인分을 인用해 보이면 漆粒的으로 漆料할 수

있을 것이라 .

우리 당은 장건 첫만부터 인리리를치 諒은 사상을 개로하기 위

간 사업에 측힐한 간성글 가피고 노력차여 찰라 .

그리나 일부 인리리를은 D스-레년주의 이른으& 자기출 무장하

씨 당 정책을 친이 연구하여 자기의 생란과 과박연구 사업으. 3 l

침으로 삼지 를했라. 만일 인구차있라면 그것은 형식치인 연구에

피나지 많았라 차

이리한 천과 부르죠아 사상 잔재는 의연히 남바 있으며 부르죠아

사상에 부리를 박고 있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는 이리저리한 형태5 .

머 리 출 추리 를면서 새로운 것에 둔감차게 하였라. 당 정책를

깊이 연구하지 많으며 간스.레닌주의 세계관으로 무장할이 없이는

과학을 한 결블도 전진시킬 수 없을 찰만 아니라 혁및 발전에

도움을 출 수 있는 연구 성과도 나올'수 없라 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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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과박자들은 찰 정책을 받들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할 대신에 과학의 <를상아탑>> 속에 들어 박혀서 차학외

<<특수성 >>, 린신비성 >>을 운운하면서 독설을 굼꾸고 있었다 출

이러한 결과는 창문 념어 현설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를

더우기는 현실이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요구차고 있는지 물랐라 準

인구 라제 설정에r <<전공 과목>> 을 운운하면서 자기 <<취 미 >>

에 맞게 현실과는 거리가 ? 문제를 연구하노라고 몇해 등안 아

무및또 한일 없이 허송 세월한 사실은 얼마나 무책임한 현상이며

무규률한 친상인가 !

이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인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도 아무린

당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을 분 아니라 ':c린의 가책도 발지 못

할다 .

이리만 현상은 이록 개인에게도 천임이 있지만 과학 조직 지 S .

사업에도 일정한 적 임이 있라 출

과하 사업에서 집체적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자출 크다. 우리

당은 이 출제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오래 전부터 이리한

친상를 경계하여 집체적 역량이 얼마나 유럭한가에 대하여 한두번

만 강조하지 많만라. 그리나 어를할 면구 사업에서는 집체적 연

구가 경시되었다. 그것은 일부 면구 성원들의 소극성과 보수주의

가 집체적 토른출 꺼렸으려 , 자기의 소위 <<전해 >>를 <<신성차>>

o핀서 진지한 과학적 토를의 기풍을 마비시린다. - 과학 사업에

서는 안일성과 해이성을 극복하고 긴장된 전투적 태세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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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현 시기에 긴요한 문제로 제기괴고 있라. 과학 사업은 곧

전투라 .

고리나 지난 기간 일부 어문라자들은 린구 사업은 한가한 곳에

시만 진램피어야 한라는 부르죠아 사희에서만 있을 수 있는 안일

하고 해이한 사상 경향으로부터 줄발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는 경향

도 없지 않만라 출 -우리의 모를 생찰에서 출고 진부하.2 보

수적이며 소극적인 것들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면서 혁신을 일으켜

다 한라 .

i ) 맞출법 의 分勞에서

適語의 料w6<b에서의 맞를법 流 - 의 童諒性은 새차스레 말할

것도 없을 것이 라 .

北璉에서는 沿放漆 널마音안은 r만를 맞출릴통일안 ( i9 3 3 년 ) J

을 그대로 써 오라가 그 뒤로 국어 硏究가 이뤄 놓은 成流차

料識등메 비추어 출 때 여리 가지 不減한 点이 있었으므로 이를

가라들고 출친化하여서, i954년 과학원에서 r조만어 칠자템 J . ? . z

.l
l . 내어 출았라 .

"l r c 자법 J 과 r한글맞출법통일안 J 차 比識해서 두두리 지게 눈에

.i
.. i.t 인4 差초는 ! r - 를가, -수록, - E 지 라 도 J둥을 이같이만 적 J L

if!
. :

r - aipW, - 를부루, - 리 하도 J 둥으로 적지않는 점 , 漆寧音의 表 記

5 :\t
& J , r (- J 을 그대로 表記하는 점 , 論舌母音系列 라음

- U J r - su 을 r - U J r -21 J으로 表記하기로 한
를

'펀. 사1소리 를 r ' J 附 8로 씨 나타내기로 한 점 등이라 출

- 3 2 -



이 r칠자템 J規定은 r조신어 칠자법 , i954년, 라학원 출관사J d l

설려 있고, 낱낱의 準語들의 철자템은 r조만어 찰자법 사전

l 9 5 6 년k 과학원 를관사 J , r조상어 소사전, i956년, 과하원 줄판

사J , r조선말 사전, 6U., 1960년 以後 과학원 를관사J등에서 찾

아 볼 수 있라 출

이 r필자릴 J에 대한 沿談로서 r강장명거 , 조설어칠자법해설, 교원

.''支;. l958년, 교육도서 술관사 J 를 출 수 있라.

그뒤 )966년에 이 r철자템 J 을 터욱 가라들고 告璉的이며 料凌하

게9整理하여서 r조선말규및 집, 공화국내 각직속국어사정 위원희 , & 64 J

를 내고, 이와 더불어 그때까지 써오린 前記 r조딘어칠자템 J 의 親

定은 안 초기로 하였라 .

여기서 r규법집J이란 漆諦은 ;r맞출템 , 띄어간기1';.'.문장부효별 ,표

순발음법 J 둥의 린流을 한데 모아 출은 것이란 뜻이라. r 한를및

춤법출일안 J에서는 리며초기 , 문장부호, 외래어죠기및 출에 관한 理

璉들을 맞춤템 템구안에 넣였었지만, r조a찰규및집 J에서는 죠찰法

이란 및주치 下燎범주로서 찰춤템 , 리어브기능을 定位시린으므로 많

출범이관 漆諒을 안 초고 r 조 a 말 구범집 J 이라고 崙撫라게 된

것 이라 .

2 ) 誇準誰音法의 分勞에서

국어맞춤법 은 推悲主諒凉別에 立脚한 것이어니와, 形漆主表.的

간 맞출및에 있어서는 詠記와 譜글이 -漆하지 많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씨言은 것을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의 規範이 必頭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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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隨되어야 한라. 이를테면, r計이 J 를 ( 라기 ]로 및는지 c 달기]

로 인는지 , r부엌안 J 을 c 부어간 )이라고 인을지 c 부어간 ]이라고

읽을지, r굳이 J 를 c구터 )로 인어야 되는지 [구지 3로 일어야

되는지, 또는 r 이것은J 을 c이거른3으로 梁音차는 사람도 있는데

이린것을 許容할 것인지 둥에 관해서 撚素한 漆친을 씨우지 않으

면 안된 라 準

r찬글맞출법통일안 J에서는 이런 r표글발음법 J 에 관한 淡定이 없

어 사전에 의거할 수 計에 없라. 표를발음띤 은 또한 r 의, 외 , .

위, 예 J 의 誰音이라근가 音의 길의, 액천트, 誇d둥에 관한 梁音法

의 親擺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라 . 를

간鱗에 서는 r 조널어결자법 , l9i4 넌 , 과차원 J에시 도 표준발음델을

理定하고 있었으나, 그뒤 i966년의. r조를말규범집 J에서는 한 漆

' 으로 따로 세워서 그 綠流을 定하였라- 이 規漆은 r조선어문릴 .

l 9 6 o 린, 과학원 출관사 J r 현대조선어 (I), 1961 년 , 고둥교육도서

출관사 J둥의 該a制分에시도 서출되어 있고, 찰낱의 準誇들의 漆音

漆은 r조딘를사전, &권, 과학원 를관사J 의 올림말의 誰音諒示둠에

理 示 되어 있차 會

3 ) 料漆語要記法의 分燎에서

오늘찰카 같이 外適과의 交流가 빈번해져 를한 外來譜가 들

여와 쓰이고, 外麗의 地名, 人名등을 적 을 必찰가 자주 있게 되는

마당에서는 外린語諒記法외 親천諒..j定의 必要性은 아주 큰 것이다 출

北韓에서는 r조만어학희 J ( 간글락최외 前身 ) 에서 l94o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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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r 외때 어표기법통일안 J을 출다가 름터 業竣性 있는 視誇을 짓기

위 한 전문위원최로 하여금 鱗究케 하여 )956年에 r조선어외래어죠

'lq J 을 作流하였다 . 7뒤 約全히 業音主義原리에 따라서 外流誇를

表計하린 弊端을 고치고 될수록 外團誇의 를畿과 우리말의 출誰출

討流하여 같은 를頻은 같은 字漆로 적는 方兩에서 外流誇表記漆을

作鱗키로. 하여, l958 漆에 前記 表誇漆을 修iE補流하여서 黨語諦, 英

mW, 料誇諦, 하틴誇添으로 淸流친 r외래어조기법 J을 癸崙 차였다 출

사 漆典料誇의 分綠에서

準7. 과 7 출漆分對에서의 린料化 ?業에서 커다한 凉蒸를

가지는 것은 料化誇誌料浮 ?이다. 半坐이나 -漆八이 친譜의 .sfK

를 는고 誰定하려 할 때 우선 찰게 되고 료 料後의 때還을 내a

에 情관하는 것이 a料誇典이기 때출이 다 .

北 諒에서는 l9 4 8 年에 r조선말사전J 을 流刊할 計라를 내카견정이

綠流차고, r조선 어출인구치 J가 이 7業을 主普하여 맡 게 됐다 차

& . 2 i 零 漆 으 로 이 를業이 中차되인다가 그 後 과작원련어문학연구소

차전 언구실이 이 찰業을 이어서 맡아 l9 5 6 年에 우신 r조선어

소차전 J (誇棠類 4薦餘, F.709 )을 漆f.J하고, 이어 )9 6 o 年 는 터

rz선알차전 J을 漆1..J하기 시작하여 j962年에 6卷까지 完鱗학 였

다. ( 誇養 約5,o54 치이지 )

이 漆典에 대한 간단한 評이 r現代料鱗語誇典: 출勞裕臣, 料鮮掌報

45轉, B車天理支縮 J에서 言灰되어 있다 ,

l968 年에 차학원인어학면구소씨서 r현대조선많차전 J ( I , 9 5 0 si]o]



"l, 語漆激 5萬撚) 을 내띤는데. 이 차전의 撚色은 r語理整理의

決産J에서 잘라버릴 漢字誇 料漆誇중은 싣지 찰고 現在 원 제로

奈로 천이고 있는 발을 를하 인인다는 것이니 國誇綿化의 뜻 *

바할으로 한 漆출이 라 하인다 會

5 ) 類.流文流 諦漆의 라料에서

規撚.理論文法, 그리고 掌僚女漆 E撚은 敎帝에 있어 서 의

倂- 된 文漆休栗 談授의 必要性에시, 또 .B.를 滴誇 規理의 피漆的

및'..*침이 핀다는 를에서 대단히 童찰한 恣讀를 가진다 燎

兆撚에 서는, l949年에 r조선어를연구회 J치 名漆로 r를핀어문법 J

을 r漆하였고 )96o 率애는 言誇半찰들의 漆漆的인 崙力으로써

r조선어를법 i, :공차국 과학원 딘어출하면구소 긴어학언구인, 과학

원 를관사 刊行J이 崙刊되및다. 이 r조선어출법 i J은 r 어음 른,

힝태른J을 다주고 었어 48o체이지의 六誇인데, 그 備値차 를:義는

'.4당히 출은 것으로 評流뇐다. 이어 j963 年에 박시 과학원 언

어문라인구것에서 그 鏡編으로 r조선어룬법 2. (문장른) , P.31 1 J

출 誰刊하였다 차

"1 UI- oj] r현대료선어(2) ;험태른, i962 年, 고둥교육도서 를판차J등

이 만다. 이를 文漆 料立에 대한 璉論的 됫발침을 주기 위간

연구들은 主로 言誇掌理論維業 r조선어 연구J, r조선어문J , r 조

선어차J 출에 緊表되고 있다 출

l 9 6 3 年 까지 의 이들 言誇掌理論에 관한 鱗究論출目綠으로서 어느.

程度 갖추어길 것을 r料綠誇寧漆: 小찰淺平J의 補註: 河對六郎에 서



볼 수 있라 출

6 ) 漆字麗止에 관하여

北韓에서는, 를琴生潘을 六流化하기 위해 서는 漢字를 안 써야

된다는 뜻에서, 鱗論後 直暗로 터常 .書琴生活에서 漆寧使用을 全面的

으 로 漆止하도록 하고 I949年에 이르리 全鱗的인 出版物에서 漆字

使用을 完찰히 鹿止하였다. 이에 따른 指置로서 漆字로 긴인 古

典達産에 대때서는 漆重을 期하여, 古典을 鱗究하기 위해 서 專門家

를로 하여금 더욱터 漆文을 鱗究하도록 保障하고 古典을 국어로

린誰케 하여 古與의 大衆化를 피했다 출

要출의 눈에 리인 漆文古典린請출의 目錄을 다음에 적는해, 그중

의 r박지핀작출선집 J 의 適卷敎가 27卷으로 되어 있봄으로 봐서

團誰출崙刊은 梅및한 卷敎에 이르고 있응이 절작천다 會

o J L 가요집, 조선고전문학선집 l , 1 9 5 8 U., P 3 7 2 .

o j l 대전기설차집 , fSSO, 1964 年

o 가차전집, l964 年, p & o 3 .

o 력대시전집, 조선고전문학선집 5 , 1963 , p 4 & o .

o 를요선 집, l963 年 , p 4 6 o .

o 리제현작를선 집, i960 UE, P 3 10 .

o친시 습작품선 집, 1963 U , P . 4 2 8 .

o박지핀작출선집 3 , 로선고전문학선집 27, 1960年, p 7 o o .

o 력대격문 (激文) -*I, 1963年 를 p 3 o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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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 漆字를 麗止한다는 것은 언듯 생각하기에 文面에서 漢字

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雌脚한 일같지만, 일단 이 事業의 안을 들

여다 볼린 같으면 거의 끝이 안 보이게 않은 理騷들을 안고 있

다는 것을 찰 수 있을 것이다 출

北韓에 서는 우선 漢字鹿止차 더불어 당는에 撚理해야 할 間題들

. 漆字誇를 국어로 바피 찰하는 閣曆( 漆流-가라줄기 , 誇石一부스

러기돌 따위) , 터本式漆字誇를 몰아내는 할題( 漆上工-마무리공, 를

雷-.등기 따위) , 漢字廉句를 안 천고 그에 대신할 국어의 流句로

치신하는 일(進進維谷-오도가도 못한다 따위 ) 의 解決을 시작하였

다. 이와 같은 問露만도 걸코 작은 일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드하

도 그같은 출業은 綠.字漆止하는 큰 手術에 따른 淸忍的인 料症的

인 린에 그치는 것이다.. 鱗撚는 必然的으로 函語의 流撚化, 團 語

의 撚.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r인민적 문를 확릴을 위한J廣範

찰 進撚으로 .까지 展理되어 나가지 찰을 수 談및다. 출 消壓的

인 料漆라는 要勢에서 鱗減的으로 린誇출 流鍊되고 아를답고 쉬운

s 語 로 覺展시킨다는 더 높은 s;元의 目標로 휘갑하여 族龍한 鱗

諦로 諒大시 켰던 것이다 를

또 이와 아출러서 따라 나오는 것이 掌術技術瑞語의 制濯問適이

다. 그래서 다응에 掌術技燎用誇登選과 이른바 문유개천운동에 대

해서 를더 자제히 살피 보기로 한다準

7) 零術技情用語登漆에 대하여

掌術投術燎語가 라拳技請文<b의 撚系的인 誰麗과 깊은 關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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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짐은 우리가 s 常 때저리 게 느끼는 일이다 雌

兆韓에서는 그 重要性에 비주어, l949年 2月에 r학출용어차정위

원희 J 를 朧漆하여 科寧者, 技齋者, 言語掌찰들올 淸經하고, 찰專門分

燎別로 4o 餘個의 分料委員출를 料識하여 이들 部門別掌情用讀車案

을 作薦하여 産範한 審議차 檢討를 거쳐 그 經一案을 차리로 崙

表해 내고 있다 출

朝鮮語拳史 : 小會進平의 補註:.河野六郎에 )963 年까지의 寧術用語登

定의 鱗果가 - 部 繫誘되어 띤으니 여기 출피 보인다 諒

o 학술용어 ( 교육편 ) : 학술용어 차정위원피 , 라학원출관차. i959 準를

幽六版, 98 체이지

o 학출용어 (지질탑차편 ) , 1959年, i )6 패이지

o 학출용어 ( 기술차학핀 ) , 1953年

o 락술용어 ( 지리 및 수출편) , 1959年. ioo치이지

o 학술용어 (지명통 일 ) , 1959 年, 22o 체이지

o 학술용어 ( 설유과학핀 ) , 1959年, 2so 치이지

또 다음과 같은 찰考淺料도 있다 .

o 출어 해설<말차 글, )96i 年 )i 린를 )

o 농업부문 술어해 설 < 찰과 글, l962年 l 月 f >

o 린직부문 술어해설< 말과 글, 1 9 6 2 U 2 月@ >

o 수산부문 술어해설 < 찰과 를. )962年3 月찰>

o 금속부문 출어해 설<알과 골, )962年i 月 e >

o 기계제작부문 출어해설< 말과 출, i96 2年4 月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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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친설부문 술어 해 설 < 말과 글, l 9 & 2 年 9 月를>

o출어채설 ( 농업관계 ) <찰과 글, i9 & 2年 )i 月찰>

이 寧商兩語發提에 있어서는 그 締一 規讓制産에만 考理를 놀릴

것이 아니라 濯革誇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漆半誇치 大部燎이 이

들 掌請理語가 차지하며, 또 寧商技術兩誇의 大部分이 a本製漢字誇

란 출에서 이 商燎가 理字廉止, 團誇純化와도 같이 理燎됨을 생카

해서 이들을 될수록 理有諦로새 료 . 리운 말로새 制定하기로 하고

여러 신문이나 維誌, r 말과 글J認.둥에서 널리 掌術用誇의 새로운

案에 대한 次衆의 討議를 展燎하여 要業에 眞族 漆考치 하고 있

다 .

r U v f-A- 漆硝鱗題할情支排 s : 大村益夫, 早料潤六掌 入文a集 7 G ,

1 9 7 o 年 2 H i a , p 195 J 에 의하인, 漆출誇의 부請語글 어및게 천有

誇로씨 차꾸느냐 하는 試業이 r노동신문J 紙上에서 c 도 이미 二百

讚十圖에 걸쳐 揭載되고 있다 한다 零

료 r 말과 글J q.서의 이린 試團를 잠간 들어 보미면 .

r이및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J < 말과 글>

. 교출 운수 부 문 - I959 年 5 月 @

. 5 l 육 부문 - l959 年 6 月를

. 수 산 부문 . l959 年 7 月찰

- 음식 이 출 - )959 年 8 月B

- 지 질 부 문 . l959 年 9 月찰

- 체육 부문- l95 9年 l2 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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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관 부문 - l 9 6 o 準 ll 月를

. 문학, 음박 부문 - l 9 6 o 年 l2 月를

- 기제부문 - l9 6 o 年 3 月8

- 금속부문 - l96o 年 4 月를

- 광산부문 - l9&o 準 6 月찰

- 화 학 부 문 - )96 o 年 8 月를

- 경 제부문- l9 6 o 年 9 月@

- 건설수리 부 를 - l96o 年 io 月윽

. 주물부를 - )9&l 年 l 月찰

. 물리 부 문 - l9 6 2 漆 3 月찰

- 수출부문 - l 9 6 2 年 5 月찰

. 기상천문부문 . I94l 辱 6 린를

特히 9 & ) 年 l l 月 25 日에 내각 결정으로 학술용어차정 위원희에

관할 現選이 採流되어 同 要眞출가 濯化피어서 터 욱 精料하고 릴

저하게 作業올 進行시키기로 하였다 출

8 ) 이 른 바 r 를퓨차린 J 에 대하여

우리가 北韓에서피 를을 일으면, 無味乾燥하고 한결같으면서

그 反面 論理的이 고 명셔하고 쉽게 理解된다는 린을 느끼게 된다 찰

7 러면 流韓의 글의 이같은 襤漆은 共産主義漆制가 가걱다 글 自

燎的인 燎結인가 ? 곧 28 年間의 공산주의체제가 北韓의 를을 어

느덧 이 같은 性漆의 린으로 만들어 내얼는가? 이러한 漆測은 를

릴것은 아니겠지만 素業의 -部分만을 가리컴에 지나지 漆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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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이같이 독특하게 보이는 글체는 北韓에서 -濯하게 세워

진 理論카 計劉에 따하 그 方向으로의 상당한 努力의 結果 이뤄

린 人漆的인 結果인 것이다. 그들은 이같은 를체의 漆.革의 槪漆

을 r를품J이란 말로 부르고 있다 출

國 語 의 規範化외 여러 일들-할에서 살편 産書法制灌, 표글어制定,

학술硝語要定둥둥은 모두 이 를를에 包含되는 그 보다도 문품을

위한 前提的인 作業의 -部로서 理解피고 있다. 漆字廳止도 . 3 .

시초에 點어서의 理論이야 어떠했인. .린늘에는 이 문찰이란 目標

리의 幽梁崙으로서 , 문를 안에 崙漆的으로 解消되는 것으로 생각한

다. 문를이란 단순허 言譜 化가 아인 것이며. 그를 받치고 있는

바탕은 공산주의 理念에 따른 그들의 차피주의적 理論이다 구 를

한 마디로 말하여 즉머의 출燎을 공산주의적인 것으로 이루려 는

릿이다 .

이 문를에 대해서는 많은 論議가 있으나 여기서는 r문를에 대

간 이해를 더욱 실화하기 위하여: 릴수겅. (조선어학, i963년 3호 )

산 論文을 要約해 보및으로새 그 槪念을 알아보고자 한다 會

이論文에셔는 문를의 率質 그 基g;商容을 살피는a 있어 言語美踐

에서의 立場, 理崙의 面에서 문를을 린으로 갈라서 z情하고 있다 燎

(가) 언어 실친에서 당적이며 인인적인 입장을 린지하는 측면

릴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입장에서 문퓨확릴의 문제와 직

결 관련해서 우선 강조해야 할 릿은 o조선어는 조선 를.명수행 & j

중요한 무기의 하나하고 인정하는 입장에 튼튼히 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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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인민대중에 대하여는 선전 교'.s의 수단으로 되인 원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투정의 도구로 친다r 하고 이같은 言語謙에 설

때 " 당연히 언어가 지니고 있는 두가지 커다란 기능 통신적

기능라 료현적 기능 중 통싫적 기능에 우위성을 인정하는 입장

에 서게 핀다 를 우리가 구체적 언어 차용에서 알기 리운 말,

규범적인 언어로새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게 조린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인어친 기본적 차명으로부터 나e는 당연한 귀절이

다 r 고 하였다 雌

또 言誘에 대한 /.間의 (lll으로부터의 精種的인 規範化 찰業이 린

能하며 또 必要하다 하여 # 일찌기 부르죠아 언어학자들 차이에서

는 련어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인어에서의 모들 변화는 딘

어 3 자체의 자연적 발찰의 결과이며 따라서 인간은 바만 이에

순출할 찰 어떠한 간섭도 시도해서근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지배
.

적미 일다f 고 批制하면서 f 이러한 견해들은 언어 발할과 차희의

발만과출 분리시키는 입장으로서 결출 언어 규및화의 가능성과 철

요성을 거부하는 입장이다r 고하여 指否하고 g 우리는 조선어aj 를

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며 우리발을 조선 혁명 수행에 보다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발찰시키는 할향으로 노히해야 한다 . a

弦調하였다. 이어 u우리가 글을 로거나 이야기를 할 때 우선

導韻的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 문제는 일천 인어와는 직접

관제가 談는 문제같이 보인다. 그리나 우리가 말과 글에서 정확

성, 명료성등을 요구할 매 그것은 바로 차상에서의 정확성 를명 료 성

을 긴제로 하는 것이며 오직 諒스-례닌주의 세 계관으로 부장하고



우리 혁명의 입장에서 출麗的 현실을 고찰할 때에반 우리는 를제

글 정확하게 고찰하고 우리의 찰과 플출 정확 명료하게 만글 수

있올 것이다l 고 하였다 찰

그리고 l 우리의 혀명이 인민대중올 위한 것이며 인민대중을 떠

나서 우리외 어떠한 차업도 있을 수 없을만플 어떠한 발, 어떠한

글이차도 할상 인민 대중이 핀하는 그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군중에 대한 혀명적 관점은 구체적으로 언어 우

에서는 알차 글의 평이성올 보장하도록 노력하는데서 나타찰다 를

즉 전찰하리는 차상 내웅출 가능한 한 찰기 쉽게 교현하는 I차서

나타찰다 r 고 하를 다 찰

(나) 린명 수행에 절설찰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

l 문를 확린을 위하여는 말과 글의 내용에서도 당성

계급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 핀다. <대중이 찰아 들

을 말> <대중이 원하는 글>이란 단순치 정이한 말이나. 글을

의이하는 것이 아니하 대중이 알고 및어 하며 그들에게 절설한

를제들을 치를하고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알차

글을 의미한다# 하고 리어 찰과 글의 料容에서 漆案性과 를命的精

勞로씨 안받천되어 있어야 한다 하고, 裏漆性은 4 핀때로 차상 찰

정외 표현외 琴直性에 의하며 보장피며 들째로 자설과피 부할 . 7

리고 른리와의 부할에 치하여 보장된다f고 하고 漆兪的情熱은

f 력떵숨리에 대한 확고한 신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찰

원수에 대한 블타는 중오의 정신으로 나타찰다. 다시 말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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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정열이란 우리 시대의 모를 새로운 것, 선전적인 것, 위대란

것에 대하여는 정열을 람고서 격조 늘이 서술하여 우리의 원부에

대하여는 치글는 격분과 야유로써 그리내는 투쟁정신을 의미한다 ..

하였다.

(다) 언어 램위를 매재의 구체적 정찰에 a淸시키는 t 면

문를 확릴에서 언어램위를 매새의 구체적 정찰네 적응시키는

측면이 강조되는 친은 우리의 언어 행위는 견코 모근 겅우에 천

편일를적으로 피여서는 안된다는t< 그 글거가 있다. 언어는 인

간찰동의 모를 블야에서 고제의 수단으로 리용되는만류 그 고제의

출야, 교제의 조건, 고제의 목적, 진출의 내용, 대상의 특성출등 매

의 구체적 정황에 따하 그에 적당한 편어수단글을 선인 차웅차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다 찰

(라) 릴어 수단의 규릴성차 조현성을 보장하는 측면

f 언어가 가지는 출신직 기능의 관절, 민속어의 통일성 보장

의 귈요성 출에 비추어 우리의 모근 받과 플이 무엇보다도 먼저

규템화된 언어로 되어야 할 핀은 루주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찰

규범화된 면어 수단을 차웅하지 많글 때 자할를의 호상 이해와

호상 교제는 곤란하게 된 것이다 燎

단어 차용, 출인, 철자템 그리고 발옹상에서의 의무적 규력의 체

계의 존재 이것이 전 민즉적 언어 규범의 본질을 이루려 구체

적으로는 표글어의 형 태로 나타난다. 미리하여 우리 의 찰과 글

에서 어하, 문법, 철자, 발출출 모근 분야에 걸쳐 료를어의 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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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는 것은 문를확릴에서 초보적이 며 귈요한 를편으로 된다출

그리나 극.리의 언어 린위는 비만 규범데 맞를 찰u 아니하 를

부하고 료헌적으로 리어야 한라 零 받라 를이 를법 규책데 위반하

지 많 더라도 뚜렷하지 출하고 생등하지 못 할 때 아무린 강출도

주지 못할 수 있다 구 이리하여 우리의 말차 글은 그 조편성을

고장하기 위하여 간결성, 릴확성, 명료성등의 를및.를 갖추어야 간다출

撚上에서 문를의 輦本縮容을 理解하기 위하여 네가지 制價으로의

考漆을 인綠하였거니차 이 이러 측면을 (r合하이 문를을 定義하되

"당적이며 인'.l적인 릴장에 서씨 천릴 수램에 결실란 내용을 매

개의 구치적 정찰에 알많게 규범적이고도 료현적인 언어수단들로

전할하는 .작류f 이하고 말하띤다 .

이출바 문를에 대한 理美한 地鱗 談이는 北.誇의 拓語 理.tEb의

編題글 을차로 됐識할 수 誌으며 따라서 諦北韓의 述語料究의 交

流의 方業을 세우는데도 流a청이 있을 것이가 치겨 름 긴 인 用

을 플어 보었다. 장찰한 찰議를 리고 있지만 거기에서 공산주의

직인 立場을 漆去해 린인 結尙 幽誇의 料<b, 賜誇의 綠裡化, 函 誇

의 大衆化에 다름 畿다. 이같은 및業이 寧찰들의 料流流滿에 머

t 리 있어서는 이루어결다고 할 수 誠고, -號大衆의 突漂 3?壽출

撚 에 서 案避점으로써 威誇되는 것이므로, 를를이 란 이리찬 寧業의

緊展潛漆박 다름 없는 것이다 구



誇 4 출 北韓의 討南言語戰燎

流韓은 以초차 같은 言讀敎燎 l 立脚하여 南北料話를 進行하는

過程에 서도 革命輸出에 앞서 그들의 言語諦出을 적극 先行시 키려 3 I

作朧하 고 인학 .

다 음 衰 (ir 誘 (2 q 서 그 撚俸的인 美例를 보면 第 i ~ 2 流

南北論諦委員禁에서 南誇赤十字臺 諒時에 使用된 用語를 살피 보면 租

團 의 自主的 平和燎一이 認 l l9 團 , 合作이 l38 讀 , 民族的大圖結이

8 3 圖, 主諒가 l4圖誇으로 출各 反復使理되 료 있다. 이와같이 北

韓 은 선출적 이며 격정적인 用語를 使用항으로서 鱗團刻출讓代讀들 .a

하여글 不知不識甲 北韓의 造作的 9規料피用語를 便用케 함라 등시

에 나아가 南韓團民글에게도 民族的 共漆의 誘榮을 悲起시친으로서

財話의 政沿的飛濯을 끈질기게 企幽하고 있라출

< 讓 i > 第 l ~ 2 次 南北語郎委嶽츳에서 使用된 北轉의

革命硝 用語의 燎處

.

用 語 . 頻 産

. .

l 3 4 理

3 4 回

3 I 圖

2 l 團

s o 圖

l 8 回

7 圖

6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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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 語 . 類 度

連 繫 4 回

일 군 4 團

南 北 協 商 4 y

外 勞 表 存 4 r

外 엮 排 斥 4 r

盲 動 分 考 2 #

고 리 ) r

1
豫 備 .

互 惡 .

1
이 날 른 l l

主 俸 的 l #

首 令 l r

<要 2 > 南流赤十字출談時 使用된 革命的 用語의

頻度 ( i~ 4次)

1
用

.語. 頻 廣

複圖의 自主的 平和統 -

) o l 圖

a a

5 2 r

2 8 /

人 民 2 5 r

U a . ,@. -?.

l 4 r

l 7 r

主 .z. 的 .1 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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朧 語 頭 度

世 界 平 和 要 好 人 民 9 圖

撚 . 葉 9 /

曆 族 的 和 陸 8 f

外 勢 燎 存 8 y

豫 備 8 f

合 作 ,l #

이와 같이 誇韓은 그들의 新造語를 마구 使用람으로서 北韓을

民族譜 業展基地로 造薦한다는 淸南 言語政策上의 要競的 普 it活動

를 展讀하찰.고 하고 인는 것이다. 그리하석 결국 그들 新造語의

-般fb 6 普遍化를 刻策하고 린는 것이다

료한 北韓은 合論交 또는 共同推表交분 作朧할 때 價一用語를

南北이 使用하게 된다 할지라도 北韓側은 그들에게 有利한 解析찰

留保할 수 있도록 하는 用語의 便用올 貫微코겨 하고 있다 .

例컨tll r 흠由의 原則J이란 개념 撚漆에 띤어서 北韓은 維散家

族, 親知들의 宋註과 相進 ,聲信去米와 家漆의 崙結合이 最大限 自

由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 며 여기에 어면 象件이나 制限도 加

해 지 지 받아야 찬다고 하는 것이다. 료한 r民主主義原刻J 이란

개년解析에도 自已 問朧는 讓已가 判料하여 撚理할 수 인도록

充分한 意思要示와 自由가 保障리어야 한다는 漂味로 파악하 3 l

있는 것이 다 출

以上라 같은 北韓외 財雨言語理撫틀 다음과 같은 效果를 獲得 a .

자 하는 것이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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卵 轉國側의 代表와 言論人으로 하여금 北緯式 朧語使用의 免

疲性올 賦출하여 우린가 撚惡識零 이를 便用토록 하는 契綠를

誘導하며 ,이로서 北緯側主張차 政策을 督黨性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바탕를 漸進的으로 마련하고 特히 團民大誰치게 는 南北料의

冷諾한 漆治的 理象분 緩外視하고 感傷的 態震를 誘綠케 하려는

것 이 라 .

이와 같은 를案은 지난 7 2辱 l2月 I 日 朴麗哲이 誇 l 次調郎

委員長 출諒에서 文化合作를 提讓하는 가운테 雙方 語寧團俸들이

外米壽를 朧去하고 統一性를 期하기 崙한 民族語의 準一的 推麗

漆業차 特히 經諒果의 政請ft 措置를 主提한 底意로 보아서 .E

料 白 한 것이 . + .

마라서 이에 財撚해야 할 우리의 料策消立은 切案히 要求되 는

것 이 라 .

첫째, 要際的으로 北漆차 財話를 交換하는 奈論와 漆想되 는

要際交o 및 이와 鷗聯한 請般綠導의 세가지가 三位-休淸으로

北韓의 言를戰商에 對庶하는 統一된 諸用語를 -貫性인게 使用하는

것이 累要하다 구

따라서 協商室零者들尙의 財話는 勿論 合議文 및 施行細則의 作

漆 차 . 團民敎進 및 弘綠活動에서 우리가 .恣遊해야 할 北韓의 燎異

用語는 使用치 말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方策인 것이다 출

들째로는 言語漆(b運動을 적극 礎開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漆

해 서 는 專門言語辭究機關을 設置하여 被漆鱗외 言語를 친이 硏究케

하 므 로 서 北線의 言語漆術을 燎倒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으며

言論, 出版等 報導活動에 있어서도 自俸漆<b를 期하도록 謁整하고

讓達하여야 할 것이극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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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結 論

序論에서 提示한 바와 같이 北漆의 言語政策의 特徵차 美態를

把濯 하기 漆한 紛究는 무엇보다도 團半世祀동안 請北으로 分裂되어

온 適理속에서 우리의 圖諒言語가 출己 相異한 俸制의 를속에 서

福異한 驗@的인 淸向으로 要鐘라오게 됨에 따라서 未 知의 料 宋에

經開될 南北撚의 한글(國有言誇 ) 共同辭究에 있어서 우리의 協 商

代 諾들이 나 共 同 燎究에 參席하게 될 鹿誇孝看들에 財할 相財崙 (北

料料 )외 誇練라 情誰를 보다 正確하고 分析的 으로 提供할 수있다
는 릿이 다 準 그러므로서 商北共狀掌情歸究를 崙한 우리의 主論的

戰略的 流案를 作咸할 수 인으며 이에 따라 料北撚撚에도 - 料 性

있는 流 略분 漆極諦으료 麗則하므로서 所誦 北撚의 造作핀 言5政

策 " . 말려를지 않분수 있으며 나아가서 覺崙言請의 참된 商글 兩

jc璉이 飢一的으로 業漆해 나찰 수 인게 피는 것 이 다 .

그 러나 슬프게도 한글歸究에 인어서 우리는 해방후 지금까지 政

;s 5T 團語孝者들간에 一絲紛亂한 辭究活論이 全無하였고 료한 政府

의 한글施 策이 一貫性를 欠하으로서 한글의 漆理에 있어서 北撚에

뒤릴어피 있는 것이 零案로 피어 버린다i 따차서 무 것보 다 도 우

리는 諦記諒言誇共保斷究 또 나아가서 言語交流를 撚해 서 는 지금 보

다 倍加되 는 言誘鱗究가 인어야 하겠으며 이를 崙해서 政府는 적

극적인 言治脚究 및 言%麗撚政策을 展開하여야 철 것이떠 이같은

要 前辭究 및 畢諦의 할글漆麗의 每系化作業이 없이는 商北z?한찰共

前鱗究 및 言語交流는 당분간 止漆되어야 할 것이 다.

燎 知 되는 바차 같이 北韓은 그 言語政策을 交池革命의 -漆으로

積 種 漆關하고 인다. 이리하여 北漆의 r規適集J 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할습해오고 인는 日帝下 수난속에서 만들어 놓은

?一案보 다 더욱 流漆되 고 進步되 어 인하. 그들은 이이 統一案블

바탕으로 2 次에 걸치서 갖고 다등어서 統-案의 修正撚인 r親漆
集J을 이이.,만들리 내놓은 要 이 다 . 이리하여 薦- 앞으로 統-

된 團語의 r親轉熊J 블 商北韓의 共同歸究에 僚하여 만들 경우에는

北理의 規術諒치 依撚하여야 한다는 것이 不可濯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의 터책은 北讓의 規泌集도 亦長 不完全하

다는 것는 認識하여 한골 自漆의 開題漆이 무엇인가를 더욱 면일

히 分析하여야 될 것이다. 이리기 崙해서 우리는 郵門言壽辭究誰
關를 漆府의 적극적인 지원과 主毒下치 誰鐘.하는 한편 言語誇忙運.
辨틀 적극 麗請해야 할 것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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